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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가지십시오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지도력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벧전 5:5)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교만이 가져오는 성공

교만하면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몇몇 사람들은 교만이 성공을 가로막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야심이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교만은 성공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교만이 가져다 주는 성공은 단기간의 유익만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한테만 신경을 쓴다면, 결국 얻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존경을 받고 진실한 우정과 친밀감을 누리고자 갈망한다면, 교만이 주는 성공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이 주는 유익

겸손과 관련해서 자주 드는 의문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필요는 과연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내면이 내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 줄 여지를 없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가져다 주는 성공이나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때 얻게 되는 유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가는 길

겸손은 흔히들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겸손이 낮은 자아상이나 자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은 정직한 자기인식의 산물입니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인식하고 정직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자연스럽게 겸손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과 더불어 겸손은 자기 부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 얼마나 변화가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자기 인식은 자기 부정으로 이어져,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게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힘

로마의 백부장처럼(마 8:5~13), 우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살 수 없는 사람에게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도록 맡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손은 결코 무기력하지 않으며, 오히려 진정한 권위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성품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위해 기도하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겸손하라고 명령합니다. 따라서 겸손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겸손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여지를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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